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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호밀은 겨울에 매우 추운 지역과 척박한 토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생육이 빨라 중·북부지역 및 산간지역에서 겨울사료작

물로 널리 재배되어 국산 종자생산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. 본 연구는 양질의 국산 호밀종자 생산을 위해 적합한 채종수확시기

와 열풍순환 건조온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밭 시험포장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재배한 

호밀 ‘곡우’ 종자를 황숙기(출수후 51일), 완숙기(출수후 56일), 고숙기(출수후 62일)에 수확하여 동력탈곡기(BHD-1800)로 

탈곡한 종자를 이용하였다. 무가온송풍 건조로 수분함량이 13%에 도달한 종자를 대조구로 사용하였고 처리구는 가온(40, 45, 

50°C)송풍하거나, 수분함량 16%까지 무가온으로 예비건조시킨 후 가온(40, 45, 50°C)송풍하여 13%까지 건조하였다. 발아

율은 각 처리구별로 직경 9cm 페트리디쉬에 여과지를 바닥에 깔고 50립씩 6반복으로 치상하여 20°C 생육상에서 5일간 발아

시킨 후 잎이 5cm 이상 정상 형태로 생육된 종자 비율로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무가온송풍으로 건조하였을 경우 황숙기, 완숙기, 고숙기 모두 발아율은 93% 이상으로 나타났다. 황숙기에 수확한 종자는 

40°C 이상 온도로 송풍건조 할 경우, 완숙기에 수확한 종자는 45°C 이상으로 송풍건조 할 경우 발아율이 65% 이하로 급격히 

저하되었다. 고숙기에 수확하였을 경우에는 송풍건조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아율이 83%까지 완만하게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

다. 무가온송풍으로 종자수분 함량을 16%까지 예비건조한 후 가온송풍으로 13%까지 본 건조시키는 처리에서는 황숙기 수확 

종자는 50°C 가온송풍 본 건조 처리에서 발아율이 급격히 저하되었다. 완숙기와 고숙기에 수확한 종자는 가온송풍 본 건조시 

송풍온도가 올라갈수록 발아율이 완만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발아율은 80% 이상을 유지하였다. 이상의 결과를 종합

하면 호밀을 황숙기에 종자용으로 수확할 경우는 무가온송풍으로 건조해야 하며, 완숙기 수확에서는 무가온송풍건조 혹은 

무가온송풍 예비건조 후 45°C 이하 온도에서 송풍건조해야 한다. 고숙기 수확에서는 40°C로 송풍건조하거나 무가온송풍으

로 예비건조 후 45°C 이하로 송풍건조하면 발아율이 높은 종자를 얻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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